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엠바고 13시 (행사종료) 이후 사용

국무총리, 세종시민과 2016년 새해맞이 떡국 간담회

- 세종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함께 노력 다짐 -

□ 황교안 국무총리는 1.11일(월)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세종시 발전을

위해 가정, 학교 그리고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애쓰고 있는 세종

시민들과 떡국을 함께 했다.

ㅇ 이날 떡국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황 총리가 세종시민과의 스킨십을

넓혀나기 위해 직접 제안하여 이루어졌다.

□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“세종시 정주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고 발전할

수 있었던 것은 세종시민 모두의 공”이라고 평가하며,

ㅇ “정부에서도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복도시로 자리 잡도록 정주

여건 개선, 자족기능 확충, 신․구도심간 균형발전 등에 다양한

지원과 노력을 경주하겠다.”고 밝혔다.

□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필리핀 이주여성 제날린 사몬테씨(방과후 영어

교사, 33세)는 “연초에 총리와 떡국을 먹으니 올해는 좋은 일이 많이

생길 것 같다”며, “총리께서 세종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에도

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”고 말했다.

□ 한편, 이날 떡국간담회에는 성별, 거주지, 나이, 직업 등 다양한

계층을 대표하는 세종시민 13명이 참석하였다.


